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솔 향 가득

오솔길 따라

마음의 영토를 넓혀 온 

낯선 여정의 걸음걸이는 

징검다리에서 
匸匸匸匸匸匸

그 연의 셈을 다하고서 

다른 사람이 있어야 

비로소

내 모습이 보여 지던 

그 한 세상

너울져 건너는구나.

고락으로 노곤해진 몸 

향내 에 풀고서 

단아한 미소 앞에 

윤나도록 

정이 새겨진

염주알같은 바램 다 모아 

꿈처 럼 품어 보는 합장인데 

오!。］ 한순간 행복이고 싶어 

무의 식에 잠시 빠졌더니 

곱스레 단장한 일상이 

또 어느새 예전 모습으로 

산사를 걸어 나오고 있구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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낡은 현판에 

기다림인 냥

닳아가는 글씨 처 럼 

늘 갈증을 느끼 며 

소유로 인한 장애 를 

훌훌 벗지 못하고서 

내 가슴에 떨어 지는 

목탁소리는

풍경 따라 흘연 떠나가는데 

애들 노릇 하긴 쉬워도 

깨친 어른이 되기는

어찌 그리 어렵던고.

• 중앙일보 : 촛불과 차 한 잔, 풀벌레 소리 , 

귀뚜라미, 달 등 발표

• 대전일보 : 행복한 미소, 코스모스, 기다림, 향수, 

방 등 발표

• 독서신문, 샘터 등에 작품 다수 발표

| 기술표준2008.7


